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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Mapping is a visualized diagram. In recent times, designers and architects are using the level of mapping to create direct links to design products, not just stopping at visual presentation. In other words, mapping is perceived as a means of finding hidden possibilities, not just as a medium of information delivery which we have commonly perceived.

          Such a process is helpful for expanding the viewpoint of design and for creating link to creative, differentiated design work. The singularity of design is established by objective data, and perception and decision based on a subjective system.

          The waterfront of Gwang-Ju River was possessed of many potential genes. The difference became great due to the sporadic urban planning design between the old downtown and the new town. In spite of the execution various city programs, the connection remains blocked. In order to solve issue, the river’s surroundings have to be strategically operated. The role of the hub operating the city’s program has to be performed. So, the definition of the various elements through mapping is needed. The reconfiguration was based on the summary data including the traffic, cultural infrastructure, events, green zone, and etc. and the data was appropriately organized.

          The generated and various generation genes were overlapped and the possibility was discovered.

          A designer organizes the relationship between complicated design factors under a given condition and through subsequent optimum choice and combination, realizes design. The creative design process through mapping can be ultimately defined as the "integration" of heterogeneous and new factors, and the "reorganization" of their relationships.

        

        
          
            초록
          
        

        
          맵핑(mapping)은 시각화 된 다이어그램이다. 최근 디자이너, 건축가들은 그 작업의 수준이 단순히 시각적인 프리젠테이션(presentation)에 머무르지 않고 디자인결과물에 직접적으로 이어지도록 활용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정보전달의 매개체로서 뿐만 아니라 숨겨진 가능성을 발견하기 위한 수단으로 인식되는 것이다. 이런 과정은 디자인에 대한 관점을 확장시켜주고 창의적 차별적인 디자인 작업으로 이어지도록 도움을 준다.

          디자인의 특이성은 객관적인 데이터와 주관적인 인식과 결정에 의해 구축된다. 디자이너는 주어진 조건하에 복잡한 디자인 요소(factor)들의 관계를 정리하고 그에 따른 최적의 선택과 조합을 통해 디자인을 구현하는 것이다.

          광주천 수변공간은 도시의 흐름에 있어 많은 잠재적 유전자를 지니고 있다. 산발적인 도시디자인 때문에 구도심과 신도시 사이에 차이는 심화 되었다. 다양한 도시 프로그램을 지니고 있음에도 연결은 차단되어 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천주변이 거점으로 작동 되어야한다. 도시프로그램을 작동시켜주는 허브로써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대해서는 다양한 관점의 해석이 요구된다. 그래서 맵핑을 통한 다양한 요소들의 정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교통, 문화 인프라, 이벤트, 녹지 등의 개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재편성하였다. 그 결과 생성된 다양한 생성 유전자를 중첩하여 가능성을 발견하였다.

          맵핑을 통한 창의적인 디자인 프로세스는 궁극적으로 이질적이고 새로운 요소들을 “통합”하고 관계를 “재편성”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이 연구는 이런 과정을 위한 실험프로젝트이며, 방법론적 관점의 연구내용을 담고 있다.

        

      

      
        
Mapping, Hidden Possibilities, Layering, Perception, Integration

      

    

    

  
    
      1. 서론
      

      
        
        

        [그림 1] 
				
        

        
          맵핑(mapping)을 통한 디자인 유전자 발견 가능성.
        
        

        

      

      
        1.1 디자인 배경
        본 연구는 디자인 초기에 진행되는 개념화단계를 맵핑(mapping)1)과정을 통해 구체화 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맵핑작업은 프로젝트의 인식 지각, 필요정보의 개입, 경험 등이 융합되는 과정이다. 그러므로 이미 주관성과 객관성이 혼재 되어 있는 상태이며 이를 조절하는 것은 디자이너의 관점인 것이다. 맵핑은 작업과정을 투명하게 만들어 준다. 디자이너의 복잡한 사고과정을 펼쳐 고려하지 못했거나 지나친 항목들을 발견할 수 있게 해준다. 또 프로젝트 의뢰자 혹은 클라이언트에게 논리의 틀을 이해시키는 중요한 장치가 되어 준다.

        디자인과정의 정보의 나열과 확장, 군집화, 관계도 생성 디자인방향 및 개념설정의 단계를 거친다. 다양한 시점의 광의적 해석을 통해 접근가능하다. 인공위성적 관점과 1인침시점, 객관성과 주관성, 단순성과 복잡성, 통합과 분류 등등 상반된 개념사이의 격차를 줄이고 종합적인 접근에 중점을 두고 있다. 문제인식, 정보의 나열과 분류, 은유, 교접 등등의 행위를 2차원의 시각화 작업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이 디자인 프로젝트의 구체화 방법이다.

        복잡하고 다양한 디자인의 단서들을 2차원에 해석하는 과정은 우리 인체가 지니고 있는 기억과 지각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한 과정이다. 디자인초기단계에서 디자이너는 복잡한 조건들에 직면하게 된다.

        최근 디자인 프로젝트는 다차원적이고 동시적인 디자인 외부 요인들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이는 예측 불가능한 새로운 디자인을 요구하고 이질적인 혼재와 복잡성을 유도한다. 현대 의 복잡하고 다양해진 사회구조와 관계들로 디자인 문제들을 단순히 정의 내리는 것은 매우 어렵다.2) 그러므로 보다 종합적인 다차원적인 접근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3)

      

      
        1.2 연구방법 및 범위
        본 연구는 실제공간의 구체화보다는 개념의 생성적 관점에 비중을 두고 있다. 자료수집은 원시적, 중시적, 근시적 관점으로 접근하였다.4)

        프로젝트의 사이트는 2012년 광주 서구의 내방동 천변주변의 공원화 과정을 설정하였다. 신도심과 구도심의 불균형적인 발전 속에 광주는 다수의 문제를 지닌 채 확장되고 있다. 그렇다 보니 도시발전 거점지가 산발적으로 생성되고 무성하게 발전 되었다. 도로나 보행로 자연을 기반으로 하는 그린웨이(green way)는 많은 부분 차단되어 있고, 과거부터 존재했던 하천은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광주는 문화적, 역사적, 자연적인 유전자를 지니고 있는 도시이다. 이런 도시적 맥락의 흐름과 지엽적인 장소와의 관계를 위한 새로운 인식형성이 이 프로젝트의 필요성이라 볼 수 있다.

        이 디자인 연구는 정략적 데이터화 도면, 도표 등 측정 가능한 데이터, 언론 미디어 등의 보도자료, 직접 답사와 드리프팅(drifting)을 통한 맵핑 과정이 주를 이룬다. 실체화 된 형상을 구현하는 디자인 과정이 아니라 개념화 과정에서 요구되는 맥락(context)을 만들어 내는 추상적 도구로서의 과정에 중점을 두고 있음을 미리 밝힌다.

      

    

    

  
    
      2. 매핑(mapping)을 통한 정보인식화 과정
      

      
        
        

        [그림 2] 
				
        

        
          맵핑을 통한 개념화 작업 과정
        
        

        

      

      맵핑작업은 복잡한 사고를 시각화하고 복잡화와 단순화 과정의 반복을 통해 디자인 방향이나 목적을 설정해 나가는 작업이다. 다이어그램[그림 2 참조]은 이런 과정들을 열거한 과정이다. 다이어그램에서는 문제발견, 인식 지각, 개념화 단계, 해결방안을 제시한다. 이 과정은 디자이너의 몸을 통해 얻어지며 디자이너의 기억과 사고를 통해 정보들이 교접되거나 관계를 형성한다. 그리고 그에 따르는 단서를 바탕으로 적용한 가능성의 요건들이 생성된다.

      
        2.1 인식과 지각으로서의 맵핑
        프로젝트가 주어졌을 때 디자이너는 본인이 알고 있는 개념을 초월하기 위해 다양한 디자인 데이터를 요구한다. 또 주어진 제한들과 요건들 그리고 해결하기 위해 직관적이고 막연한 해결방법이 제시된다. 이런 다양하고 복잡한 조건들을 사고하고 인식 할 때 신체는 기억과 실체화 과정에서 많은 부분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사고에서 나타난 형상을 신체를 통해 표현하는 것을 보면 훈련되고 경험된 만큼 표현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고와 표현이 일체화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보고서나 글처럼 간단한 언어만으로 그림만으로 타인에게 그 의도를 표현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고 볼 수 있다.

      

      
        2.2 기록과 판단을 통한 광의적 개념 공간지각
        매핑은 크게 기록(recording)과 판단(measure)작업의 순서를 따른다.5) 기록은 노출된 데이터, 정량적으로 검증된 데이터, 교접이나 대입이 가능한 조건들, 디자이너의 개인적 경험 예를 들어 경험 혹은 답사를 통한 개인화된 사건들을 시각화하는 것이다. 이런 여러 유형의 데이터를 서로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이때 유사성질을 군집화 되거나 혹은 병합 소거 변형 등이 일어난다. 그리고 이런 데이터를 식별하는 과정에서 복잡성과, 일괄성, 가독성, 불확실성의 관계들이 시스템적으로 재 지각되어져 하나의 통합되어진 기억속의 경험으로 지각되는 것이다.  초기 정보 수집과 나열에 있어 이들은 모두 각각의 종속되어진 카테고리를 지니고 있다.

        이 카테고리는 공간에 대한 크기, 인구, 장소, 면적, 공간 키워드 등 보편적인 물리적 데이터를 수집과 정리된 데이터를 디자이너의 기억에 담아두게 만들고 이 과정을 통해 문제를 인식하게 한다.

        

        
          
          

          [그림 3] 
				
          

          
            객관적 데이터 : 연도, 확장, 면적, 인구 등
          
          

          

        

        광주는 해방이후 행정구역이 3.2배가 늘어난 도시이며, 구도심의 주변으로 3차의 산발적으로 확장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광주는 광역시 중 다른 도시에 비해 면적이 적고 전라남도에서 면적대비 인구 점유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그림 3] 지형적으로 북동쪽에 무등산을 등지고 있으며 서안형과 대륙형의 대지를 형성하고 있고 남북으로 기온차가 심하다.[그림 4]”

        

        
          
          

          [그림 4] 
				
          

          
            지정학적 위치, 방향, 역사적 사실 등을 통한 정보인식
          
          

          

        

        이 맵핑은 기존 위성사진, 도면, 통계데이터 등 사실을 기반으로 하는 객관적 데이터이다. 이들은 현재의 카테고리에 종속되어 있는 한 비교 가능한 데이터에 불가하다. 이들을 새로운 의미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다른 요소와의 교접을 통해 새로운 의미로 전환해야 된다. [그림 4]는 예측되는 객관적 정보를 교접하고 핵심내용을 생성하는 과정이다. 이미지를 단어로 치환하여 결합 가능하도록 하고 주요핵심내용의 골절을 구성하였다. 그 결과 그림과 같이 디자인 문제점들이 가시화 되었다.

        

        
          [표 1] 
				
          

          
            맵핑데이터 분류
          
          

        

        
        

        객관적 정보는 전달되는 사실이 명확성, 정확성을 지니고 있어야 하며 검증된 데이터를 지니고 있어야 한다. 판단의 과정은 데이터를 분석, 속성을 파악하고 일종의 지침이나 방향 등을 암시하는 과정이다. 직접적으로 실체화 되었다기 보다는 함축적이고 암시의 속성을 지니고 있다. 프로그램 혹은 인문학적인 관점의 감성적, 상징적, 서사적 관점의 구문론적이 융합과정이 요구된다.[그림 5] 판단의 과정은 이성과 감성이 논리적 틀을 지니고 객관화된다.

        

        
          
          

          [그림 5] 
				
          

          
            지각하고 있는 문제에 대하여 직관적안 의문들이 형성된다.
          
          

          

        

      

    

    

  
    
      3. 맵핑을 통한 개념형성
      객관적인 정보는 사실(fact)을 기반으로 통사적인 관점의 데이터다. 근거를 제시할 뿐 디자인 자체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 디자인의 방향과 목적이 설정되면 다양한 조건이 따르고 디자이너는 본인의 경험과 선택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  프로젝트는 관점에 의해 형성되므로 이미 주관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다고 말 할 수 있으며 [표 2]에 제시된 것처럼 다양한 방식으로 정의 내리게 된다.

      주관적 데이터는 객관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형성되는 것이며 디자인의 정의 즉 개념화과정이라 인식하는 것이 맞다.

      

      
        [표 2] 
				
        

        
          주관적데이터의 분류
        
        

      

      
      

      
        3.1 은유를 통한 의미의 창출 개념화 과정
        

        
          
          

          [그림 6] 
				
          

          
            좌 : 기존 녹지 공간, 우 : 녹지화연결계획 (그린웨이형성)
          
          

          

        

        주어진 데이터만을 가지고 개념화하면 기능적 표면적인 목적성만을 지니게 된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데이터가 그 속해 있는 속성을 벗어나 그 의미가 더해지거나 새로운 언어를 형성할 때 비로써 기존 개념을 탈피할 수 있는 차별화된 결과물을 유추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림 6]그린웨이(green way) 즉 녹지의 네트워크를 위한 작업이다. 도심내부에 산재된 현재의 녹지의 패치(patch)들과 주변에 둘러싼 임야, 논, 밭, 하천 등을 조사하였다. 맵핑을 살펴보면 광주의 녹지화 계획에 가장 커다란 관점은 기존 형성된 녹지들을 연결하고 통제 가능하도록 공유지화 시키는 노력이다.

        

        
          
          

          [그림 7] 
				
          

          
            그린웨이가 가능한 공유지 : 보도, 차도 공공기관, 문화시설 등
          
          

          

        

        

        
          
          

          [그림 8] 
				
          

          
            프로젝트의 은유 식물의 생물학적인 작용 치환
          
          

          

        

        이런 맥락은 식물의 성장과정과 흡사한 구조로 “6)은유”, “환원” 된다. [그림 7],[그림 8] 참조

        광주는 과거 다른 소도시와 마찬가지로 하천을 기반으로 하는 고대도시 특성을 지니고 있다. 과거 실제로 광주천을 바탕으로 무역을 했었던 기록이 역사적으로 남아 있다. 또한 과거 농경지 중심을 바탕으로 유지 된 터라 수계 공간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으리라 생각된다. 작은 규모의 광주가 갑자기 급성장하면서 자연이 훼손되고 인공적인 시설들이 번지면서 기존 자연의 풍경이 소멸되 풍경도 하천의 유량도 그 역할 못하게 되었으리라 생각했다. 이 과정에서 연구자는 식물의 잘 조직화 된  성장체제를 은유적으로 표현하게 되었고 이를 위해서는 끊어지지 않은 자연의 연결을, 즉 기존 풍경의 복원과 재현이 필요하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었다. 또 그 중심에 하천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3.2 군집화를 통한 의미의 생성
        

        
          
          

          [그림 10] 
				
          

          
            공유지 군집화, 도로 보도를 통한 연결과 순환
          
          

          

        

        다중의 복잡한 정보들이 얽혀 있을 때 인간은 그 대상들을 독립적으로 보지 않고 유사한 것들을 군집화(grouping)하여 해석하는 능력이 발달되어 있다. 모든 요소들을 섞이기 힘든 상태 독립의 상태로 존재한다고 가정한다면 경우의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되고 풀어내기 힘든 상태로 남게 될 것이다.

        복잡한 정보를 연결 지어 보지 않는다면 정해진 시간 안에 결과물을 만들어 내기 힘들게 될 것이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단순화와 복잡함의 과정을 반복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궁극적으로 디자인은 일종의 명제를 제시해야하는 것으로 구체화된 암시7)적 기능을 지니고 있어야 하는 것이다. 즉 함축된 결과물을 유추하기 위한 과정이 제시되어야 하는 것이다. 데이터를 군집화하기 위해서는 통합된 상태의 조건을 일치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표 3] 
				
          

          
            [그림10] 그린웨이 맵핑(군집화 방법 이용)
          
          

        

        
        

        전반부에 언급한 것처럼 광주에 필요한 것은 그린웨이(green way)의 연결이며 이를 위해 중간에 위치한 공유지나 공적공간이 식물의 체세포처럼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이때 기존 녹지공간, 하천, 공공공간, 사이의 보도나 도로 등은 연결된 식물의 체세포처럼 하나의 기관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그림과 같이 길에 구속받았던 네트워크 개념이 입체적으로 변화되는 것이다.[그림 10 참조]

        

        
          [표 4] 
				
          

          
            맵핑시 군집화 요소와 표현방법
          
          

        

        
        

        이들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시각적 요소들의 배열, 배치, 합성, 조합 등의 시각적 행위를 해야 한다.[표 3]참조

        맵핑은 2차원에서 공감각적 다양한 차원으로 표현이 가능하다. 다수가 시각적인 작업이 주를 이루어 공용으로 인식 가능한 언어체계와 기호, 도표, 이미지, 물리적 모델 드로잉 등의 조합을 통해 내용을 표현된다.

        다이어그램의 종합 된 논리의 결과물이다. 그러기 때문에 “도식화”된 특성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복잡하더라도 명백한 논리가 존재해야 한다. 이렇기 때문에 디자인 다이어그램은 정보들이 객관적 틀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의미 없는 크로키나 스케치 혹은 모방과 재현 수준이 아니라 디자인의 지침이나 방향을 설정해 줄 수 있는 구체화가 필요한 것이다.

        

        
          
          

          [그림 11] 
				
          

          
            외부관광객 그린웨이 유입 시나리오
          
          

          

        

        

        
          [표 5] 
				
          

          
            [그림10] 그린웨이 맵핑(군집화 방법의 이용)
          
          

        

        
        

        

        
          
          

          [그림 12] 
				
          

          
            예상 가능한 거점지 문화적 프로그램
          
          

          

        

        

        
          [표 6] 
				
          

          
            [그림 12] 하천주변 거점지의 프로그램 혼합
          
          

        

        
        

        

        
          
          

          [그림 13] 
				
          

          
            문화 프로그램과 교통수단과 이동
          
          

          

        

        또한 유동적이고 가변적인 상태로 그 구조가 개방 되어 있어야 한다. 이 프로젝트는 그린웨이를 바탕으로 그린 계열의 색상과 프로그램들의 구분 짓기 위한 대비색상의 요소가 주를 이루고 다양한 선의 종류, 꼴라쥬 등 [표 4 참조]에 언급 된 방법들을 모두 이용하였다.

        

        
          [표 7] 
				
          

          
            [그림13] 설명
          
          

        

        
        

        상기 맵핑작업을 통해 발견 할 수 있는 것은 그린웨이를 형성할 때 필요한 것은 앞에서 언급한 공유지의 녹지화와 교통 보행로와 밀접한 상관관계를 지니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천변의 거점들과 연결 된 길들의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어야 함을 알 수 있다.

      

      
        3.3 시점에 다양한 접근
        맵핑작업은 통상적으로 늬앙스(nuance)는 높은 곳에서 관찰되는 평면적 작업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다. 제이스코너(James Corner)는 지도라는 매체를 활용하여 분석 이를 관점을 통해 그려내는 행위를 맵핑(mapping)이라고 정의 내렸지만 이를 단순히 2차원적 정보의 더함으로 인식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실제로 데이터만을 가지고 나타난 사실을 진실이라 보기는 매우 어렵다. 이는 전체적 해석이 강조된 보편적 작업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1인칭시점의 드리프팅맵핑(drifting mapping)이 요구된다. 답사와 인터뷰, 기록 등을 통한 휴먼 스케일의 관점이 필요한 것이다. 

        

        
          [표 8] 
				
          

          
            맵핑에서 시점에 따른 데이터의 분류와 접근방법
          
          

        

        
        

        이는 곧 원시적 시점에서 근시적 시점들에서의 간극을 좁히는 행위라 볼 수 있는 것이다. [표 8]참조 그림은 이동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장소를 이미지로 남기고 이를 개선 사항을 빠르게 꼴라쥬(collage)를 통해 표현한 것이다. [그림 14]

        그린웨이 레이어(layer)의 개입과 콘크리트 아스팔트로 지열이 상승하는 노면의 녹지화, 보행 시 피로를 줄여줄 수 있는 휴식공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디자인 형상의 구체화 보다는 요구에 의한 공간 구조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그림 14] 
				
          

          
            현장사진의 꼴라쥬 대입. 근시적 관점의 디자인 제안
          
          

          

        

        

        
          [표 9] 
				
          

          
            [그림13] 꼴라쥬 설명(상단부터)
          
          

        

        
        

      

      
        3.4 의미 함축과 적용가능성
        지금까지 진행했던 맵핑은 유전학적이고 종합의 논리를 지니고 있다. 개념적으로 볼 때 정제(purified), 정리된(organized) 특성보다는 추상(abstraction)과 종합(synthetic)에 가깝다. 맵핑은 실제 수단으로서의 “지침”이나 “유도”의 한 일환으로서 프로세스를 촉매하고 여과하는 8)추상기계(abstraction machine)에 근접하다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진행했던 맵핑에서 미래적 관점의 지침 논리와 행동 논리가 발생한다. 이는 일종의 디자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이며 해결방법인 것이다. 그리고 끊임없이 수정되는 지도를 그려내는 행위임을 알 수 있다.

        

        
          
          

          [그림 15] 
				
          

          
            광주의 월별, 기후, 문화적 행사, 유입인구 상관관계
          
          

          

        

        

        
          [표 10] 
				
          

          
            [그림16] 설명
          
          

        

        
        

        앞에 제시된 맵핑들을 살펴보면 두 가지 메시지들을 얻어 낼 수가 있다. 첫 번째는 광주의 공간화에서 전체적 관점에서 필요한 것은 묶어줄 수 있는 무언가를 찾아내는 것이다. 이는 통합 가능한 유전자를 지니고 있어야 한다. 연구자는 결과 가장 보편적이고 필요한 것은 자연과의 결합 즉 생태환경의 조성이고 그 대안으로서 그린웨이(green way) 가장 적절하다 판단하였다. 그러나 단순히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네트워킹이 뿐만 아니라  고차원적 형태의 연결로 광주가 지닌 잠재력과 결합된 새로운 연결이 요구된다고 보았다. 그림에서 보여 지는 것처럼 광주는 문화적, 역사적, 자연적으로 많은 유전자를 지니고 있는 도시이다 이런 광주의 차별화된 특성과 제시한 그린웨이와 결합되었을 때 도시에 미치는 영향력은 매우 클 것이라 판단된다.[그림 15], [그림 16]참조

        

        
          
          

          [그림 16] 
				
          

          
            길에 인접해 있는 문화시설과 잠재적 가능성 ->중요도 평가
          
          

          

        

        

        
          [표 11] 
				
          

          
            [그림16] 설명
          
          

        

        
        

        

        
          
          

          [그림 17] 
				
          

          
            디지털 표피의 파장을 이용한 은유, 암시 : 거점지 파동의 중첩과 힘의 분배 가상 시뮬레이션
          
          

          

        

        두 번째는 흐름으로써 전체와 부분이 조화로운 도시를 지향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프로젝트는 궁극적으로 도시 전체의 가이드나 디자인에 포커스를 두기 보다는 도시적 맥락으로써의 접근하는 것을 기본 지침으로 본다. 결국 초기에 제시한 부분적 관점 즉 하천 주변, 점이지대, 산발적 개발 특성 등이 커다란 전체적 관점과 연결 결합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맵핑은 대조적인 것 사이를 좁히기 위한 시퀀스(sequence)를 만들어 내는 과정이며 치환 가능하도록 하여 일종의 방향성 지침을 주는 행위라  볼 수 있다. [그림 17]에서의 파장 반경과 높이는 주변지역의 영향력이며 고정된 위치에서 일어나는 것보다 여러 지점들에서 패턴의 성격으로 번갈아 가면 반복 할 때 영향력을 미치게 하는 방법을 가상으로 시뮬레이션 하였다. 이런 맥락에서 살펴 볼 때 광주의 전체적인 엔트로피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부분적인 지점들이 속해있는 장소들의 관계를 생성하며 작용되어야 한다. 이는 생각을 구체화하기 위해 컴퓨터로 주름과 파장을 생성하고 필요로 하는 방향을 은유하였다. 

        

        
          
          

          [그림 18] 
				
          

          
            사이트의 주변 길의 연결과 내부의 공간 가능성 발견
          
          

          

        

        전체적인 관점이 부분에 적용 될 때 기본조건과의 관계 하에 계획된다. [그림 18]은 장소의 경계부분과 길의 연결 가능성을 찾아보았다. 내부에 존재하는 프로그램에 따라 연결한 길의 동선의 길이와 텐션은 달라진다. 또 길을 가로지르는 지역이 발견되며 이곳의 공간적 가능성은 높아진다.

        

        
          
          

          [그림 19] 
				
          

          
            프로그램, 밀도, 공간가능성 은유
          
          

          

        

        [그림 19]공간프로그램을 배열배치하고 그에 따른 중요도를 높이 값으로 치환하여 적용하였다. 공간의 특성을 혼합하기 위해 그 경계를 흐리게 하고 이를 통해 표피의 높이 값으로 적용하여 공간적 가능성 즉 밀도를 정의 하였다. 다중적인 프로그램은 공간의 높이, 밀도로 높고 그에 따르는 공간의 크기도 커진다. 이 작업은 컴퓨터의 치환가능성 즉 데이터의 전환 인코딩의 가능성을 이야기 할 수 있다.

        

        
          [표 12] 
				
          

          
            [그림19] 맵핑방법
          
          

        

        
        

        

        
          
          

          [그림 20] 
				
          

          
            맵핑 레이어 중첩과 혼합.
          
          

          

        

        지금까지 도출된 맵핑(mapping)들은 모두 방향성을 지니고 있다. 맵핑은 객관적 정보를 재구성하고 재조직 화하여 디자인의 방향성과 개념들을 발견하는 것이다.

        또 각각의 맵핑 작업들을 주어진 문제에 맞게 변형하여 중첩하였을 때 얻어지는 개념들의 교접은 보다 통합적이 다양한 경우의 수를 형성하게 해 준다. 맵핑은 객관적인 정보위에 디자이너의 주관적인 해결방안을 발견하게 해주는 장치라 할 수 있다. [그림 20], [그림 21]참조

      

    

    

  
    
      4. 결론
      디자인은 객관적 데이터와 디자이너의 판단과 경험에 의해 이루어진다. 정답이란 없으며 최적의 선택을 해야 한다. 맵핑은 이런 측면에서 아주 유용한 방법이다. 맵핑은 다양한 자료들을 통합 연결하고 재구성하여 보이지 않는 디자인의 구조를 발견하게 해 준다.

      광주는 다양한 유전자를 지니고 있다. 또 그에 따르는 잠재력 역시 풍부하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지역 내 불균형한 발전과 적은 녹지, 열악한 문화 인프라 네트워크를 지니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맵핑에서 드러나듯이 공유지의 녹화사업  즉 그린웨이를 형성하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도시를 구성하는 하천, 교통, 경관, 공유지의 활용이 필요하다.

      유기적인 그린웨이를 위해서는 많은 공유지의 통합이 이루어져야 하며 하천 거점지 디자인의 역할이 필요하며 놓인 있는 길들의 내용을 포함해야한다. 정보로서 기억으로서 존재해야 하는 것이다. 공간을 설계 할 때 우리는 유기적인 관점의 흐름을 고민하기도 하고 파편적이고 단적이며 부분적인 측면에 대하여서 고민해야한다. 대지를 어떤 관점으로 지각했는지 그리고 인식했는지 수많은 언어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하여 맵핑을 한다.

      최근 공간디자인 과정은 보다 복잡하고 동적인 성향을 지니며 발전되고 있다. 과거의 평면적, 선형의 과정이 아니라 예측 불가능한 형태의 디자인 과정들로 구성되고 있다. 기술의 발전과 급격한 거대 도시화는 보다 복잡한 관계망을 형성하고 디자인에서 발생하는 잠재적 문제와 다양한 해결방식을 요구하게 되었다. 이런 배경 속에서 공간디자인 분야에서는 보다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디자인 안을 도출하기 위해 다이어그램 과정의 비중을 증가하고 있으며 과정 중 순차적이고 단편적인 개입뿐만 아니라 산발적이고 동시적으로 개입역시 이루어지고 있다.

      맵핑(mapping)개념은 현상의 선택적인 “관념(abstraction)”, “환원(reduction)”이다. 다시 말해 다이어그램은 공간디자인에서의 아이디어(idea)나 실체(entity) 과정이다. “맵핑”은 복잡함과 단순함의 과정이 반복되는 과정이며, 압축(응축, 통합)과 추상이 시각화되어 논리적 틀을 갖추며 경제적으로 구현된다. 시스템과 구조, 기능 등을 조직하면서 관계들을 가시화 하는 것이며 그 결과로 확장과 함축 암시 등의 종합적인 결과를 도출로 이어지는 것이다.

      연구자는 본 실험 프로젝트를 하면서 맵핑과정(mapping process)이 지닌 무한한 가능성을 파악했고 복잡한 작업적 특성 때문에 많은 시간과 수고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빠른 시간이 요구되는 현 국내 시스템에서는 보다 체계적이고 대입 가능한 맵핑작업의 유형들이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분명한 것은 맵핑이 창의적, 혁신적, 경제적 결과물을 도출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며 과정이며 최적의 선택을 하기위한 장치이기도 하다. 이에 따른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21] 
				
        

        
          디자인 유전자 발견, 적용 가능성. (프로그램적 형태적 근거 혹은 도움을 줄 수 있다.)
        
        

        

      

    

    

  
    
      Glossary
      1) 맵핑은 지도를 그려내는 행위이며 지침, 안내 설명 등 정보전달의 목적성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맵핑은 새로운 구조 혹은 형태 등 잠재적 구조가 드러나는 상태가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  맵핑은 다이어그램의 영역에 속해 있다. 그러므로 시각적 속성을 지니고 있다. 시각화된 디바이스(device)로서 문자, 기호, 이미지, 색, 질감 등의 매체를 통해 보여 진다. 맵핑은 단순성과 복잡성이 끊임없이 발생하며, 새로운 관계화를 통해 새로운 구조들을 정의내리는 것이라 볼 수 있다.

      2) 1990년대에 이르러 공간디자인은 거대한 규모로 정치적이며 많은 자본이 개입된 복잡한 프로젝트들로 등장하게 되었다. 이는 공간이 단순히 구축 수준의 건축화 작업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관련성을 지닌 대중들 요구에 의한 새로운 프로그램 공간들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3) 문제 지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한들과 요건들 즉 객관적 정보와 주관적 경험들 속에 형성된 판단을 통해 디자인 개념화 작업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4) 원시적 관점을 통해서는 위성도, 위성사진, 지적도 등의 측정 자료와 여러 연구의 결과물을 참조하여 객관적인 데이터를 발견하였다. 중시적 관점을 통해서는 언론, 인터넷 미디어 등을 통한 간접적 자료, 근시적 관점은 직접 답사, 인터뷰 1인칭 시점의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매핑작업을 통해 정보룰 이미지화 하고 연결과 군집화단계를 통해 새로운 의미를 창출하였다.

      5) Corner, James & MaLean, Alex Taking measures Across the American Landscape,  Yale University Press, London, 1996, pp .XV-XIX

      6) OMA 렘쿨하스는 은유를 다이어그램의 언어적 등가물(equi-pollent이라 부른다. OMA 렘쿨하스는 언어를 사용하여 사회 내에서 잠재적이거나 아직 보이지 않는 구조들을 보이게 만든다고 하였다. 대표적인  언어는 “S, M, L, XL”로 그에 대한 책으로도 출간되었다. 이는 규모로서의 건축물에 대한 분류와 그에 따른 다양한 에세이를 포함하고 있다. Rem Koolhaas, Bruce Mau, S M L XL, Monacelli Press, 1998.10 pp.495-516

      7) Allen, Stan, passages, Diagrams Matter, 2001, p.23.16

      8) 전반부에 언급한 것처럼 연구자는 맵핑은 다이어그램의 일종이며 그 특성을 지니고 있다고 언급한바 있다. 건축에서는 맵핑이 “다이어그램”, “추상기계:질들뢰즈”,“mapping”등등의 이름아래 현실화된 추상적인 도표로서의 환원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혁신을 가져다주는 도구로서 간주 하였다. 환원과 창조는 분리 될 수 없으며, 동일한 것으로 본다. Ton Verstegen, Tropisms : Metaphoric Animation and architecture, spacetime, 2011.5, p.84

    

    

  
    
      Acknowledgments
      이 논문은 2012학년도 원광대학교의 교비지원에 의해서 수행됨

    

    

  
    
      Notes
      
        Citation: Park, J. (2012). Study on Space Recognition and Design Possibility through Mapping. Archives of Design Research, 25(5), 43-53.
      

    

    

  
    
      References
      
        
          	
          	
        

        
          	
          	•Allen, Stan, passages, Diagrams Matter, 2001, p.23.16.
        

        
          	
          	•Blanciak, Francois, Siteless : 1001 Building Forms, MIT press, London, England 2008.
        

        
          	
          	•Corner, James & MaLean, Alex Taking measures Across the American Landscape, Yale University Press, London, 1996.
        

        
          	
          	•Garcia, Mark, John & sons LTD , The diagrams of Architecture Wiley london, 2010.
        

        
          	
          	•Koolhaas, Rem, Mau Bruce , S M L XL, Monacelli Press, 1998.10.
        

        
          	
          	•Psarra, Sophia, 건축과 내러티브, spacetime, 서울, 2010, 08.
        

        
          	
          	•Ton Verstegen, Tropisms : Metaphoric Animation and architecture, spacetime, 2011.5.
        

        
          	
          	•광주광역시, 도시활성화 방안연구(도시문화산업 육성방안).
        

        
          	
          	•광주광역시, 2020년 광주광역시 도시 주거 환경정비 기본계획(안) 2011.
        

        
          	
          	•한국예술종합학교 도시건축연구소 (주) 다산,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광주기본구상, 2005. 09.
        

      

    

    

  OEBPS/images/big_25_5.jpg
104

Journal of v
Korean Society of
Design Science

2012.11/v0125 /0§






OEBPS/images/data/ksds_new/00244/KSDS_2011_v25n5_043_t008.jpg
RECEE]

w2

ol

EE

HiC

2 fAxlolMel 2
elBAYN oy
EQ =2iuhs
FEH 2y
Higoz
HE, £, ©H, 27|,
@8 S 22/5 dolg
&8 ojcjof F2
AR AR
A jo|ef

2AH

AN, A5 Aloje] B
oleidolclol, o1, 22, 22
42, H4, 0lop| 559 24K B2

TS AES EETTTTTTT

R AF F2

c29
Y, 28 vigez S
A djolef






OEBPS/images/data/ksds_new/00244/KSDS_2011_v25n5_043_f019.jpg
transposition

1 Sl R R

‘Eﬂ.“’“"*‘i __
A





OEBPS/images/data/ksds_new/00244/KSDS_2011_v25n5_043_f006.jpg





OEBPS/images/data/ksds_new/00244/KSDS_2011_v25n5_043_t011.jpg
A

o2 g4 114 of

QI3 BEAME






OEBPS/images/data/ksds_new/00244/KSDS_2011_v25n5_043_t004.jpg
Legivilty 7154 : Al Jkse M S| SHsiny

ZEes E:3. 100
010|:2(icon) H42464%] (amagngement)
Afel(sign) 2% 8i(grouping)
Ztext : word, sentence) 28} (vector)
0|0]X| (image) | E9) 3 (network)
=29(drawing) 4 2(link)
S5 (chart) 2(metaphor)
224 =(graph) 8} (combination)

A4z (color) 1 (negotiation)






OEBPS/images/data/ksds_new/00244/KSDS_2011_v25n5_043_f013.jpg





OEBPS/images/data/ksds_new/00244/KSDS_2011_v25n5_043_t002.jpg
2y

Feo| A5 Yoz RA S48 K o2

SR EN NS TA ¢y BES
EECR-RLE VT
BAsiC

ES
10l mat golot F89 TS

_7iHs sMo= NgsolM w.,, )

TIEF i, FANES HEE
AE3IALL 27 2Hgrouping) BICH

RAS 248 FCHSO| HY






OEBPS/images/data/ksds_new/00244/KSDS_2011_v25n5_043_f021.jpg





OEBPS/images/data/ksds_new/00244/KSDS_2011_v25n5_043_f004.jpg





OEBPS/images/data/ksds_new/00244/KSDS_2011_v25n5_043_t007.jpg
s -

o ie mEEme

N, 28

s2xy

el Az A

= 0|S0| Jis3 27 AHS






OEBPS/images/data/ksds_new/00244/KSDS_2011_v25n5_043_f007.jpg





OEBPS/images/data/ksds_new/00244/KSDS_2011_v25n5_043_f012.jpg





OEBPS/images/data/ksds_new/00244/KSDS_2011_v25n5_043_t012.jpg
HEQL

ESYY

oz Miof
BAAY o
220|441

BURF

BU=2IY| 2%






OEBPS/images/data/ksds_new/00244/KSDS_2011_v25n5_043_f016.jpg





OEBPS/images/data/ksds_new/00244/KSDS_2011_v25n5_043_t003.jpg
F:3-129

R

IEEEEES

N Ack

EXel A SEe 2R 84,
E0{ OME A 2Ho| A28
Y & 5 AD wXEL
23cixiel, FACiRelel Sy

AP W o % gick

P8L = 387 S 29 o5
seolt o1
SR oo Held
syl xe Aol Tesich
LEY0| Y ez MY
¥Eol ¥e E vz Byax






OEBPS/images/data/ksds_new/00244/KSDS_2011_v25n5_043_f003.jpg





OEBPS/images/data/ksds_new/00244/KSDS_2011_v25n5_043_f020.jpg
len conn






OEBPS/images/data/ksds_new/00244/KSDS_2011_v25n5_043_f008.jpg
[
Rotan
wa

e TS





OEBPS/images/data/ksds_new/00244/KSDS_2011_v25n5_043_f017.jpg





OEBPS/images/data/ksds_new/00244/KSDS_2011_v25n5_043_t006.jpg
Spiral LIME 28 : Aof 2 32N SY2 EEin
ZUA51= 43 clojoj 2z

HERA &Y EHYY
e w24, 4=
oiAr Al 518 3% 0158 25
TS WA, vk o A
Jlofe] BaE 7195 32
HE sy Qg
Hets ZA% oME, 24 55






OEBPS/images/data/ksds_new/00244/KSDS_2011_v25n5_043_f002.jpg
o Hidden informations
sary
= .. SUGGESTION  STRUCTURE i
SENSORYMODES _ MEMORY  MAPPING  ORENTATON _ SYSTEN.
o = w 2 s Out-put
= = - s e
el | [r— e
o = s s
o o soconen s
o i Pl Paceran
= - Comtatin s rsintion
=i
| gtk Teptaions
s v ooty ) ot
+ Leghiny, -
B
-
-
i
Py





OEBPS/images/data/ksds_new/00244/KSDS_2011_v25n5_043_f011.jpg





OEBPS/images/data/ksds_new/00244/KSDS_2011_v25n5_043_f015.jpg
[N






OEBPS/images/data/ksds_new/00244/KSDS_2011_v25n5_043_f010.jpg





OEBPS/images/data/ksds_new/00244/KSDS_2011_v25n5_043_t009.jpg
before

after

2zo
alojojg

8t FAL Aln9l,
SAZT A, BRE
EAAZ

=g £8,
BU0IBE 2

g R R T

BEER- =)
232 FEH
H

ol

ANE WE,
@eiixiel, AlelEe|

AU A, A,
#eA0IZo A
TERS}, HAT y_} E

=8i= Jl20 ok
Halsx @ AHal

HAE Mol ii‘:i
ofHlol=g& meist

0|54






OEBPS/images/data/ksds_new/00244/KSDS_2011_v25n5_043_t010.jpg
]
=, uigle] ¥, Heol 9 Sol ¥yez ByAe
- £ 9¥8 weoh JRslols F2 By 2

2 H0IDE AIBA} ALt 8 Al Hxfo]
Heh® RAAF & + Qs 20| W)

FFE CYs YA AUck Bldge, X S
@2 olHETL o 1 A= Be 3ol
wesich F7\9| FE Rk

2L <
32| 5 Aploie






OEBPS/images/data/ksds_new/00244/KSDS_2011_v25n5_043_t005.jpg
i 232 — .
Assay |0 axo| sHlo| HFo|SOIL 2
= N wy
Sos
Jeislol

zyam

AL

sﬂx\ﬁ






OEBPS/images/data/ksds_new/00244/KSDS_2011_v25n5_043_f005.jpg





OEBPS/images/data/ksds_new/00244/KSDS_2011_v25n5_043_f018.jpg





OEBPS/images/data/ksds_new/00244/KSDS_2011_v25n5_043_t001.jpg
EEEERE] Faeole]

g, 72, @, 27| 2%, Agt
W, $4, 9ix ou, 54
0, =7l RS

O4AIE AR 88, 2
Nag siger Cixjold & Fel

By, FaYo| 22e 2 BE 242
aiin) ofs






OEBPS/images/data/ksds_new/00244/KSDS_2011_v25n5_043_f001.jpg





OEBPS/images/data/ksds_new/00244/KSDS_2011_v25n5_043_f014.jpg





